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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이 논문은 15세기 에스파냐와 오스만제국의 다문화 정책을 분석한 논문이다. 15

세기의 에스파냐와 오스만제국은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과 유대인 등이 함께 살았

던 다문화사회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에스파냐는 비주류였던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 주류 사회에 동화되기를 강요하는 다문화 정책을 시

행한 반면, 오스만제국은 비주류인 기독교인과 유대인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

치를 허용하는 다문화 정책을 펼쳤다.

저자는 15세기 에스파냐의 다문화 정책이 동화를 표방했지만 실은 그 동화는 강

요된 것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의 배경에는 다수 원주민인 기독교인들

이 소수 이방인인 유대인에 대해 가진 반감이 놓여있다. 기독교인들은 에스파냐의 

왕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적대감이 1391년 유대인 대학살 

사건으로 표출되었고 반유대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에

스파냐에 계속 살기 위해서 개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독교로 개종한 신기독

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지위가 높아지자 구기독교인들은 그전보다 더 강한 

위협과 적대감을 느끼면서 신기독교인들을 인종주의적으로 차별하고 박해했다. 

반면에 오스만제국은 기존 이슬람세계에서 시행되었던 딤미 제도를 계승한 밀레트 

제도를 펼쳤다. 종교적 문화적 타자들에 대한 관용정책인 딤미 제도를 계승한 밀레

트 제도는 비무슬림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자치를 허용했다. 저자는 오스만의 다문

화 정책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지만, 15세기 에스파냐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